
 

   

 

 

 
                
 

“추수감사절 가정예배” 
 

본문: 시편 128 편                                                             조종연 목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추수 감사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항해 중에 

있던 질병과 도착 후에 있었던 추위와 가난 등으로 첫 해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 해에 풍성한 추수를 거둔 후 하나님께 첫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1621 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죠지 워싱턴이 처음 제정된 

헌법 아래 추수 감사절을 나라의 최초 국경일로 삼아 국가적 기도와 감사의 날로 

지키도록 제정한 때가 1789 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그 감사가 또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상황은 변함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지 모를 

불평과 원망의 씨앗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시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남편,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 

나무와 같은 자녀가 나에게 있음을 감사합시다.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번영하게 하심도 

감사드립시다.  그러나 때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환란 중에도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나의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고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시편 말씀이 약속한 시온의 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과 나눔 
 

1. 한 해동안 가장 감사한 제목들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2. 내가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3. 가족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서로 안아줘 

보세요(15 초 이상). 

4.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과 홈리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Thanksgiving Family Worship” 
 
Passage: Psalm 128                                                           Pastor Joseph Cho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his ways. 
You will eat the fruit of your labor; blessings and prosperity will be yours. 
Your wife will be like a fruitful vine within your house; your sons will be 
like olive shoots around your table. Thus is the man blessed who fears the 
LORD. May the LORD bless you from Zion all the days of your life; may 
you see the prosperity of Jerusalem, and may you live to see your 
children's children. Peace be upon Israel.” 

 
We thank God for allowing us to gather as a family and worship together on 

this Thanksgiving Day. Reflecting on the Pilgrims who sought religious 
freedom in America, we acknowledge the challenges they faced, including 
diseases, cold, and poverty during their journey. Despite the hardships in the 

 

  Ⅰ. 찬양(Praise): “감사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Ⅱ. 기도(Prayer): 부모 중 한 분이 대표로 

  Ⅲ. 성경(Bible): 시편 128(Psalm 12) 

  Ⅳ. 말씀과 나눔(Sermon & Sharing) 



first year, they celebrated a bountiful harvest in 1621 and offered the first 
Thanksgiving worship to God. In 1789,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orge Washington, established Thanksgiving as the nation's first 
official holiday under the newly enacted Constitution. I am thankful to live in a 
country where we can recall and appreciate God's grace. 
 
Living a life of gratitude brings significant benefits, yet it's not an easy path. 
We must learn to choose gratitude, even in challenging circumstances, and 
train ourselves to do so. When we choose gratitude, it begets more 
thankfulness, and the seeds of complaint and resentment, which may linger 
in our hearts even in unchanged circumstances, gradually disappear. 
 
As shown in the lyrics of a hymn “Count our blessings”, this is a time to 
reflect on the grace and love God has poured into our lives. I give thanks to 
God for providing abundantly, according to my efforts and even beyond. Let 
us be grateful for a supportive husband, a wife like a fruitful vine, and 
children like young olive trees. Let's express gratitude to God for granting 
health so that we may see the children of our children. Let's be thankful for 
the prosperity that God has bestowed upon us. Even in times of hardship and 
adversity, let's give thanks to God, who remains our refuge and companion in 
our distress. Above all, let’s give thanks to God for allowing us to know Him 
and Jesus Christ and for the grace of salvation. 
 
I pray that our family becomes one that expresses gratitude, whether in joy or 
sorrow. Faith is not about me, but about God and for God in everything. 
I pray that our family, with increasing reverence for God, becomes a 
household of faith overflowing with the promised blessings of Zion, as stated 
in the Psalms. 
 
Application and sharing 
 

1. Let's share with each other one thing we are most thankful for in the past   
  year. 

2. If there is something the Lord has produced as the fruit of your labor, let's  
  discuss what that is. 

3. Say “Thank you” and “I love you” to each other within the family, and give  
  a hug to one another for at least 15 seconds. 

4. Let's join in prayer for those in war, the homeless, and the souls in  
  missionary fields. Conclude the worship with Lord’s prayer. 

 

“본 QR 코드로 교회 웹의 교회 자료실로 가시면        

가정예배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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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절 가정예배 
      Thanksgiving Family Worship 

 
 

       “추수 감사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정예배팀         


